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8 pp. 385-396,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8.38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385

코로나 시대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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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he Perceived Family Strengths at Home in the Era 
of Covid upon Child-Rearing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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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낮아진 가족건강성의 회복과 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하여 양육스트레
스를 낮출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3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 사회
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인 물질적 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가정에서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건강성
을 직접 낮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를 갖는 사회적지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restore family strength in the Covid-19
era, and to reduce child-rearing stress in the mother to encourage positive child-rearing behaviors. For 
this study, analysis of data from 331 mothers of toddlers from three to five years old showed that, first 
of all, family strength in the mother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all social support factors
(emo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Second, family 
strength in the mother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child-rearing stress. Third, emo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for the mother all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child-rearing stres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child-rearing stress, all four types of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romotion of family strength as the primary target to reduce 
child-rearing stress in mothers in a Covid-19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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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의 발생으로 인해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고
립감, 감염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울감 등의 변
화가 발생되었다[1].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감염병은 개
인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heung(2004)은 신종전염병은 단순히 의료적 문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심리 사회적 영향이 수반되는 복합
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2]. 이처럼 코로나19와 같
은 대규모 신종 전염병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스
트레스를 발생시키며[3], 대규모 신종 전염병은 통제하기
가 어려워 재난 상황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데, 재난을 경
험한 사람들은 재난이 사라지고 피해가 복구된 이후에도 
재난을 겪은 충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5].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부
모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관계의 악화
로 이어질 수 있는데[6,7], 기존에 정서적인 유대가 강했
던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자녀 및 부부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8].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행동 및 인성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행
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수
행된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9-11],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일상적인 가족생활의 변화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
였으며, 이는 가족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의 형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이
러한 가족의 부정적인 환경은 결국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의 증가와 자녀의 돌봄 스트레스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의 역
할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이란 가
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긍정적인 형
태로 도모하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12], 이러한 가
족의 건강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
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양육태
도의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13-15]. 이
러한 가족건강성은 가족행동의 내적 작용에 맞추어지며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나 감정, 의식, 경계, 규칙, 패러다
임, 의사결정, 일상생활, 자원관리 등과 같은 가족과정

(family process) 및 가족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
라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는 스트
레스로 순간적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걱정이나 근심 
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축적된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개선시켜줄 수 있다[13,15].

최근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개선하
기 위하여 어머니의 정신건강, 행복감 등을 위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16-18]. 또한, 부모-자녀 관
계에서 중요한 생활사건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어머
니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19], 양육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6].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스
스로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자녀의 행
동적,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불안한 마음을 지닌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불안장애로 판명될 확률이 7배가량 높았기 
때문에[20], 부모의 불안이 관찰학습이나 양육 행동, 직
접 경험 등 사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녀 혹은 가족구성
원의 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1].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허순금(2006)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배우자로부터의 따뜻한 말한마디, 믿
음,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주장하
였으며[22], 김준기와 양지숙(2012)의 연구에서는 평등
하고 친밀한 가족 지원이 이루어질 때 기혼 여성이 경험
하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23]. 최은지
(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낮추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24], 
김유진(2020)은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25]. 즉,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과 동시에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
과를 살펴보고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낮아진 가족건강성의 회복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
동을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 시대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87

2. 이론적 배경

2.1 가족건강성
일반적으로 가족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고취시키는 특

성을 가진 가족을 건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
한 가족의 장점은 가족 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26]. 그러므로 건강가족은 가족의 사회 심
리적인 관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가족원의 개별
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 및 유대를 
도모하고, 긍정적이고 분명한 대화를 공유하며 가족 문
제 또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가족 공통의 규칙과 가치관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
성취 등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
동체적인 유대성이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다[27].

즉, 가족건강성이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
장 및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사
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나누고 있으며, 친족 및 사회
체계와도 원만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
도를 갖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9]. 또한, 건강은 
개인 차원과 가족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건강은 외부환경변화에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 차원에서의 건강도 같은 맥락에서 
외부변화나 자극 등에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가족을 
의미한다[28].

최근 가족건강성은 가족 주변의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서 획득가능한 자원과 가족 내에 잠재되어 있는 발전성 
및 가능성  등 가족의 발전성 요인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
의하는 경향이 있다[29].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가족건
강성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 이전의 연구보다 가족건강성
에 대한 중요성의 언급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코로
나19 시대에서의 가족건강성은 코로나19의 불안감과 개
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9,11]. 그러므로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연
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가
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그들 간의 유대 및 가치체계 공유, 가족의 문제해결능
력 등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한 가족건강성을 도입함으로
써 가족의 역기능 예방 및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속한 집단 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정신적, 물리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서[30],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양한 형태로 제공받는 원조와 도움 등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사회적지지에 관한 여러 학자[31,32]들의 정의에 따
르면,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집단이나 개인으로부
터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나가는 데 도움을 받는 정
신적, 물질적인 원조를 뜻한다. 

또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집단 간 지속되는 상호작
용을 통해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으로, 자
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타인들로부
터 제공받는 정보적·정서적·평가적·물질적 지지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31]. 여기서 정서적 지지는 위로, 신뢰
를 통한 지지이고, 정보적 지지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
거나 자녀교육과 여가활동 및 살림살이에 대한 각종 정
보를 제공받는 지지를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도구적 금
전 대여 및 물품 대여, 경조사 시 축의금 및 부의금 지원, 
일손을 돕는 지지를 말하며, 평가적 지지란 자신의 행위
를 칭찬 또는 인정하는 자기 평가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
달하는 행위를 말한다[33].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한 연
구[34]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우울, 좌절감,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낮추는 보호요인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 시대 전 보다 코로나19로 나타
난 개인과 가족 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어주고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긍정적인 가족환경의 극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10].

2.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

위요인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부
담감이나 곤란 정도이며 가족생활의 발달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35]. 
Abidin(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에서 일상적
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
는데[36], 최근 가족구조 및 역할 등이 변화되고 자녀양
육에 관한 부모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또한 증가하고 있다[37]. 그리고 양육스
트레스는 가족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동의 발달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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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실제로 정상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
레스를 분석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평균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었으며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
와 무력감은 그들의 공격성을 증가시켜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영아와 조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되지
만, 그와 반대인 경우 영아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지 못하여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은 우울, 언어적 학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되어진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서 양육스트레스는 가족환경을 부정적으로 변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변화
로 인하여 개인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
고하고 있다[9,11].

2.4 선행연구 검토
2.4.1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먼저, 장성화(2010)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며 사회적 지지가 함께 높아질 뿐만 아
니라,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됨을 보고하였다[40]. 
이인득(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및 사회적 지지
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41]. 또한, 장정기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42], 위종
희(2012)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일수록 가족 간의 지
지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쳐 결국 다른 사람의 지지까지 얻어낸다고 하
였다[43]. 이는 가족구성원 간에 정서적인 친밀감과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족의 건강성 등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인간은 환경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이나 적응, 대처, 심리사회적 조정, 가족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지지는 필수조건이라 하
겠다[44].

2.4.2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이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

로 편안한 상태로써 이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원
활하게 하고, 정서적, 공동체적인 관계가 증진될 수 있
게 한다고 하였다[45]. 그러므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
록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회복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46]. 고철순(2016)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건강성이 양육
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보호
요인이라 보고하였고[13], 반면에 가족 건강성이 낮은 
역기능적 가족의 경우에는, 만성불안 및 스트레스, 가정 
와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47,48].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정은 어머니
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존중 및 수용으로 아동의 여
러 가지 행동특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가족체계 유지 및 사회활동이나 참여 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족건강성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
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46].

2.4.3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문혁준(2004)과 유호용(2001), 민은홍
(2008) 등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영유아
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49-51]. 손수민(2012)의 연구에서는 모가 영아
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남편을 포함한 가족 외에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제공받고 있는지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적 차원을 통해 모의 역할에 
관한 지지를 얻게 되며, 양육으로 인한 고충, 어려움 등
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52]. 또한, 이
는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춤은 물론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였으며, 어머니가 필
요한 경우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부탁 시 돈이나 물품 등을 빌려주는 지지,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또는 가사를 도와주는 기능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사회
적 지지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코로나 시대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과 가족건강성,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로써,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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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코로나 시대에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
행연구를 진행한 김성현(2022)의 연구를 근거로 대상자
를 선정하였다[53].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54],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
구도구에 대한 총 66문항일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에 필요한 중간 효과 크기(effect size)=.2, 유의수
준(ɑ)=.05, 검정력(1-β)=.95로 하였을 때 최소 287명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사 시대라는 점
에서 탈락률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자 수를 360명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전체에 관한 전수조사가 사실
상 불가능하였기에 표집을 통한 설문응답자를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는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 중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조
사 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03일까지 
총 2주간 진행하였다. 총 360부를 배포하여 341부를 회
수하였고(회수율 97.4%),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한 10
부를 제외한 최종 331부(유효율 94.6%)의 설문응답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

다.

Division N %

Age

20s 90 27.2
30s 105 31.7
40s 124 37.5
50s 12 3.6

Number of 
children

1 person 90 27.2
2 person 150 45.3
3 person 79 23.9
4 person 11 3.3
5 person 1 .3

Marriage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0 3.0
dissatisfaction 27 8.2

usually 117 35.3
Satisfaction 152 45.9

very Satisfaction 25 7.6

Education

High school 69 20.8
College 102 30.8

University 144 43.5
Graduate school 16 4.8

financial 
status

very bad 2 .6
bad 97 29.3

usually 190 57.4
good 40 12.1

very good 2 .6

Income

less than ￦2,000,000 21 6.3
￦2,000,000 - less than ￦4,000,000 209 63.1
￦4,000,000 - less than ￦6,000,000 85 25.7
￦6,000,000 - less than ￦8,000,000 12 3.6

￦8,000,000 - less than 
￦10,000,000 4 1.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측정도구
3.2.1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측정을 위해 어은주, 유영
주(1995)가 선행연구 고찰 및 기존 외국 척도들의 공통
적인 측정 개념을 통합하여 만든 ‘가족 건강도 척도’[55]
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양재혁과 김경렬(2017), 이
지훈(2012)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56,57]. 양재혁과 
김경렬(2017)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가족유대 0.875, 가족의사소통 0.822, 가족문제해
결능력 0.862, 가치체계 공유 0.812로 나타났으며[56], 
이지훈(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유대 0.918, 가족의사
소통 0.874, 가족문제해결능력 0.797, 가치체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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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5로 나타났다[57]. 본 척도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개 문항, ‘가족원간의 유대’ 10개 문항, ‘가족원간의 가
치체계 공유’ 9개 문항,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 6개 
문항 등,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식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
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과 
각 하위요인 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가족원간의 유대’ 
0.916,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0.913,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0.92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0.900, 가
족건강성 전체 신뢰도는 0.970으로 나타났다.

3.2.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

(1985)이 제시한 문항[58]을 고관우와 남진열(2016)이 
수정 및 보완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56]를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고관우와 남진열(2016)
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
서적지지 0.891, 정보적 지지 0.897, 물질적 지지 0.869, 
평가적지지 0.887로 나타났다[59]. 

이 척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행위 속성을 네 가지 
하위영역, 즉 정서적 지지(애정, 존경, 관심, 정보, 신뢰), 
정보적 지지(개인의 문제해결에 이용가능한 정보 제공행
위), 물질적 지지(돈이나 서비스, 시간, 물건 등 필요할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그리고 평가적 지지(자신의 
행위를 칭찬 또는 인정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되는 정보
를 전달하는 행위) 등으로 지지 형태를 구분하여, 각 영
역별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방식으로
는 ‘결코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 
0.812, ‘정보적 지지’ 0.898, ‘물질적 지지’ 0.632, ‘평
가적 지지’ 0.779, 사회적 지지 전체 신뢰도는 0.832로 
나타났다.

3.2.3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Abidin(1990)

가 제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60]를 수정한 
신숙재(1997)와 하미정(2008)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61,62]. 하미정(2008)의 연구에서 양육스트
레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

레스 0.86,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0.74, 학습기대 관
련 스트레스 0.73으로 나타났다[62].

본 척도는 ‘자녀의 기질 관련 스트레스(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및 다루기 어려운 행
동으로 인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8개 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
호작용이 불만족스럽거나 그들과의 사이가 서먹하다고 
인식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
스)’ 9개 문항,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본인의 일을 하
지 않아 느끼는 스트레스)’ 3개 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식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1점)~항
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0.872,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0.771,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0.622, 양육
스트레스 전체 신뢰도는 0.896으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AMOS 23.0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였다. 그리고 측정변
수들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
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한 Sobel-test를 활용하였다[63].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양
육스트레스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과 0.5이상으로 나타
나고 있어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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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Table 2>,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
으며, 아래의 Table 3과 같이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37에서 0.914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346.964
(p=0.000) 137 .947 .857 .947 .947 .057 .068

Table 2.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Family 
strengths

→ FB .902 Fix -

.961 .861→ FC .889 .040 24.505***

→ FPSPA .892 .048 24.721***

→ SFVS .885 .040 24.297***

Emotional 
support

→ ES 1 .798 Fix -
.854 .664→ ES 2 .663 .074 11.977***

→ ES 3 .865 .089 15.204***

Material 
support

→ MS 1 .610 Fix -
.823 .609→ MS 2 .655 .105 9.162 ***

→ MS 3 .537 .111 7.897 ***

Evaluative 
support

→ ES 1 .713 Fix -
.872 .695→ ES 2 .756 .082 12.329***

→ ES 3 .741 .082 12.105***

 Informative 
support

→ IS 1 .772 Fix -
.932 .822→ IS 2 .914 .069 18.015***

→ IS 3 .912 .067 17.987***

Child-rearing 
stress

→ CT .784 Fix -
.894 .738→ PCR .772 .058 14.245***

→ LE .780 .079 14.409***

***p<.001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

해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피어
슨의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Table 
4>.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가족건강성, 사회
적지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계수
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으므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723** 1 　 　 　 　
3 .791** .713** 1 　 　 　 　 　 　 　 　

4 .618** .686** .711** 1 　 　 　 　 　 　 　
5 .412** .432** .439** .541** 1 　 　 　 　 　 　

6 .329** .343** .307** .281** .163** 1 　 　 　 　 　
7 .491** .490** .435** .438** .235** .672** 1 　 　 　 　

8 .488** .550** .613** .629** .404** .241** .339** 1 　 　 　
9 -.440**-.409**-.503**-.589**-.556** -.133* -.282**-.471** 1 　 　

10 -.586**-.560**-.631**-.623**-.529**-.283**-.445**-.503** .580** 1 　
11 -.441**-.454**-.540**-.570**-.524**-.150**-.270**-.498** .671** .572** 1

**p<.01
Family strengths: 1: Family bonds, 2: Family communication, 
3: Family problem solving performance ability, 4: Shared family 
value system, Social Support: 5: Emotional support, 6: Material 
support, 7: Evaluative support, 8: Informative support, 
Child-rearing stress: 9: Child's temperament, 10: Parent child 
relationship, 11: Learning Expectation

Table 4. Correlation

4.3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으며, , RMR, GFI, NFI, AG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Table 6>,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β=.547, p<.001), 물질적 
지지(β=.494, p<.001), 평가적 지지(β=.620, p<.001), 
정보적 지지(β=.666, p<.001)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
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β
=-.350, p<.001)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β=-.467, p<.001), 물질적 
지지(β=-.169, p<.01), 평가적 지지(β=-.177, p<.01), 
정보적 지지(β=-.179, p<.01)는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482.181
(p=0.000) 142 .866 .821 .914 .914 .058 .085

Table 5. Study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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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T β S.E. C.R. P

Family 
strengths

→ Emotional 
support .547 .086 9.150 *** .000

→ Material 
support .494 .085 6.004 *** .000

→ Evaluative 
support .620 .087 9.155 *** .000

→ Informative 
support .666 .067 11.553*** .000

Family 
strengths → Child-rearing 

stress -.350 .074 -4.054 *** .000

Emotional 
support →

Child-rearing 
stress

-.467 .036 -7.830 *** .000

Material 
support → -.169 .054 -2.642 ** .008

Evaluative 
support → -.177 .042 -2.827 ** .005

Informative 
support → -.179 .043 -3.079 ** .002

***p<.001, **p<.01, *p<.05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7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양
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간접
효과, 총효과 모두 p<.001 수준에 의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
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Independ
ent 

variable

Parame
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Family 
strengths

Social 
Support

Child-rear
ing stress -.350 .000 -.401 .000 -.751 .000

Table 7. Analysis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bootstrapping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
계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매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Sobel-test
를 실시하였고[63],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8과 같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Z-value=-5.929, 
p<.001), 물질적 지지(Z-value=-2.407, p<.05), 평가적 
지지(Z-value=-2.706, p<.01), 정보적 지지(Z-value= 
-2.987, p<.01)에 관한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어머니가 지각하

는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사회적 지지(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
가적 지지)를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어머니가 지
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를 부분 매개하여 양육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Family
strengths

Emotional support

Child-reari
ng stress

-5.929 .000

Material support -2.407 .016
Evaluative support -2.706 .007

Informative 
support -2.987 .003

Table 8. Analysis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Sobel-test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서 심리적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지
지적 관계를 잘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건강성
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인득
(2013)과 장정기 외(2014)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41,42].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
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스스로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자녀와
의 갈등이나 힘겨루기 등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
라, 이러한 반응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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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자경과 신서영(2012)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47].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
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모두 양육스트레
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양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 측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손수민(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52], 자
녀 양육을 어머니 또는 개별 가족의 역할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
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면, 가족건강
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인 물질적 지
지,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가족건강성
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타인과의 접촉 및 
영유아 가정에서의 행동제약이 나타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양육 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한 제약이 
늘어남으로 인해 자녀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완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
이 높은 가정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긍
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존중 
및 수용으로 자녀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가족체계 유지 및 사회활동이나 참
여 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가족건강성은 자녀
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가정에서
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가족건강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많은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족구성원 간 배려와 관심으
로 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 간 친밀감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가족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활발히 시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발생하여 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지각하게 되므로 가족의 응집력 및 유대감 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가족건강성 증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
력해야 하며,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전
문성을 갖춘 가족 상담 및 교육 등 외부의 도움을 제공하
여 가족건강성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둘러
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긍
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부부갈등 해결 방법 및 관계 개선 등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와 주변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도움을 줄 수 있는 주
변 사람들이 없다면 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네
트워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양
육자인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자원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
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에 더하여 자녀를 함
께 키우는 아버지들에게도 자녀양육 방법 및 영유아발달
에 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쉽
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5.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유아들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
가 크다는 선행연구[22,31,34,36]를 참고하여 연령제한
을 두고, 3-5세 이하의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 건강 및 정신 관련 결
과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원의 스트
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차를 두고 측정하는 설계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 중 일부를 한정하여 살펴
보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차원의 새로
운 변인들, 예를 들어 낙관성이나 감정조절력, 완벽주의, 
거부민감성 등을 추가하여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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